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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병술(丙戌)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

아끼지 않고 계시는 전국의 포장산업계 종사자 및 가족, 관계자 제위들께 행복과

번영의 한해가되시길 기원 합니다.

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사상유래가 없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전 세계가

경기위축체제로 돌입하고 비산유국인 우리나라로서는 극소수의 분야를 제외한

전 산업이 비상체제 상황이었습니다. 

더욱이 우리 협회는 국제유가에 가장 민감한 석유산업의 원자재를 주 재료로

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컸으며, 특히 그라비어잉크

는 원재료를 거의가 수입에 의존하는 특성상,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

의 연속이었고, 그라비어잉크의 사용자(user)인 연포장가공업계가 사상최악의 불황인 점을 감안, 가격

인상은 미미한 실정이었으며, 연포장가공업계와 동반하여 지난 2005년을 숨 가쁘게 어려운 고비들을 넘

겨왔습니다.

다행히도 각종 언론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경기지수도 다소 호전되고 있다는 발표는 2006년

에는 보다 희망적인 해가 예상되며, 이럴 때일수록 우리협회 회원사들은 제2의 도약이라는 마음가짐으

로 우리협회 제규약들을 스스로 지키며, 활발한 기술개발과 품질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, 회원사 제품

구매 확대 등이 확립될 때 우리협회 전 회원사가 정상적인 경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는 점을 믿어 의심

치 않은 바입니다.

(사)한국포장협회 산하“잉크분과위원회”는 2년 전에 국내 최초「표준칼러북」을 제작, 우리협회의 위

상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오늘 이

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 올리며 향후, 국내경기가 정상괘도에 진입할 시 재시도 할 것임을 감히 약속드

리오며 다시 한번 2006년 전국의 포장산업계 종사자들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

사합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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